
 

 

 
日 중의원선거가 불러온 나비효과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 

2021.11.04. 

 

 

자민당 거물급 의원 대거 낙선 

당내 권력 구심점의 변화 조짐 

기시다, 외교안보에 측근 기용 

냉각된 한·일관계에 영향 촉각 

 

지난달 31 일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진 제 49 회 

중의원선거는 다시 자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현재 공명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며 

305 석(자민당 276 석, 공명당 29 석)을 보유한 자민당은 선거 직전까지도 단독과반(233 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단독과반을 훌쩍 넘겨 국정운영에 

절대안정적이라 여겨지는 261 석(56%)을 얻었고, 연립여당을 이룬 공명당 32 석을 합쳐 

293 석(63%)을 확보했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 개 야당(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은 289 개 소선거구 중 213 개 선거구에 단일후보를 내세우며 분투했으나 참패했고, 

이 과정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도, 5 개 단일야당도 아닌 제 3 의 선택지로 

‘일본유신회’가 41 석을 획득하며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 3 당으로 급부상했다. 

일본유신회가 얻은 41 석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룬 공명당 32 석보다 많은 수치이며, 

선거전 11 석에서 30 석이나 증가한 대약진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아마리 아키라(13 선) 현 간사장, 이시하라 

노부테루(10 선) 전 간사장, 자민당 의원 중 최다선 중의원의원인 노다 다케시(16 선) 전 

자치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거 낙선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기시다 정권 수립에 힘을 실어준 3A(아베, 아소, 아마리) 중 한 사람인 아마리 

간사장이 현직 간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거구에서 패배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현직 의원 중 최다선인 오자와 이치로(18 선) 전 대표가 

선거구에서 낙선했다. 아마리와 오자와는 비례로 부활하며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선거구에서의 패배는 당내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리는 간사장직을 사임했고, 그 자리에 모테기 외무상이 취임할 예정이며, 후임 

외무상으로는 하야시 마사요시 전 문부과학상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이웃나라 일본의 총선은 ‘기시다 신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작은 

관심이었지만, 예상외 결과가 ‘자민당 내 구심점 변화’와 ‘기시다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로 

이어지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절대안정의석 수를 

획득한 자민당의 ‘1 강(强) 체제’는 지속되겠지만 중진의원들의 탈락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과 

반(反)자민·반야당 속 제 3 당의 대약진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의 한일관계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관계의 최대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문제·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여당·야당 모두 큰 차이가 없으며, 자민당 

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아소의 존재감, 적기지공격능력 강화·헌법개정·방위비 증액 

등 보다 강경해진 자민당의 외교·안보 정책,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유신회의 부상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4 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서 20 명의 각료 중 유일하게 유임시켰던 

외교·안보라인에 변화를 주고, 그 자리에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자 같은 파벌로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중국 등 주변국 외교를 중요시하는 고치카이의 일원인 하야시 외무상의 

등장 가능성은 새로운 기시다 외교의 서막을 알리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다케시다파인 모테기 외무상을 간사장 자리에 앉히며 3A 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도 당내 파벌 간 안정을 추구하고, 주요 요직인 외무상에 자신의 측근을 

등용하며 기시다 외교의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스트 기시다 후보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10 일 특별국회를 통해 제 2 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두 번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 내 감지된 미세한 

변화가 한일관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본 글은 11 월 04 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